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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1전문가 칼럼

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지인의 말

이 기억난다.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

화는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와 청

동기시대를 건너뛰고 바로 철기시

대로 넘어가는 변화와 같을 것이라

고 했다.

혁신적인 기술이 인류역사에서 

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다. 현생

인류의 삶에 처음으로 큰 변화를 가

져온 기술이 ‘농작물 재배’라는 기

술이었다.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

서 기온이 상승하고 따뜻한 공기의 

대기순환으로 광범위한 사막이 생

기면서 초원지대로 사람들이 모이

게 된다. 그러다 사람들이 식량부족

을 겪게 되었고, 야생 밀을 따서 먹

다가 채집한 낱알이 떨어진 곳에서 

밀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고 농사의 

개념을 깨친 것으로 추정된다. 기후

변화에 따른 농업기술이 당시로는 

최신 기술이었고 이로 인해 인류가 

오랜 유랑생활에서 정착생활을 하

는 일대전환을 가져왔다. 불과 1만 

년 전의 일이었다. 역사학자들은 이 

사건을 ‘농업혁명’이라고 부른다.

야생에 있던 밀이나 쌀, 옥수수들

을 단지 그대로 재배만 한 것이 아

니라 육종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재

창조하기도 하였다. 농업혁명 중에 

가장 빛나는 업적이 바로 ‘옥수수 

창조’이다. 옥수수의 원래 조상인 

테오신트는 딱딱한 몇 개의 낱알을 

맺는 중앙 아메리카의 야생풀에 지

나지 않았다. 고대 농부들은 돌연변

이의 끝없는 선별을 통해서 꽃대를 

하나로 줄이고, 딱딱한 껍질도 사라

진 부드러운 알맹이가 많이 맺히는 

옥수수로 변화시킨 것이다. 쌀과 밀

도 그 조상인 야생종은 초라한 풀에 

지나지 않았다. 그러니 가히 농업혁

명이라고 할 만하다. 이렇게 새롭게 

탄생한 곡물들은 이제 농부의 도움 

없이는 살 수 없고, 인류도 수확량

이 많은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

는 서로 공생 관계가 되었다. 정착

생활과 농업의 확대는 4대강 유역

의 고대문명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

적 역할을 했다. 채집과 사냥생활을 

할 때는 소유의 구분이 없는 소규모 

공동체 생활이었을 것이다. 농업의 

확대로 잉여 곡식을 저장할 수 있

었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‘욕심’이 

우리 인류에게 찾아온다. 그래서 힘

든 농사보다도 남의 것을 힘으로 빼

앗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

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란 것이 본격

적으로 생겨난 것이리라.

농업혁명과 더불어 야생동물을 

울타리에 가두어 가축화 시키는 기

술도 인류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하

였다. 그러나 소, 돼지, 닭, 오리 등 

동물과 함께 하면서 동물이 갖던 

질병이 자연스레 인간에게 넘어오

며 인류에게 천연두, 결핵, 백일해, 

인플루엔자, 열대말라리아 같은 질

병들이 생겨난다. 인류와 함께 오래 

동행한 가축들 중에서 말의 가축화

로 인한 마차의 개발은 전쟁의 일

대 변혁을 가져온다. 시리아 지역

의 유목민족인 힉소스인들은 전차

인 마차를 개발하여 BC17 세기 이

집트를 정복하였다. 훗날 말의 안장

이 개발되어 말 위에 사람이 타게 

된다. 그러나 달릴 수는 없었다. 안

장이 개발되고 천년이 지나서 말에 

앉아서 발을 딛고 균형을 잡을 수 

있는 등자가 발명되면서 기마민족

이 인류사에 부상하게 된다. 유럽을 

공포로 몰아넣었던 훈족과 인류 최

초로 세계화를 이룬 몽골족은 안장

과 등자의 발명 덕분에 한 때 세상

을 호령하였다. 공성무기인 대포를 

최초로 개발한 중국은 초원을 달리

는 기마민족을 대포로 상대하기에

는 역부족이었다. 그래서 더 이상 

동양에서는 대포의 발전이 없었지

만 서양으로 간 대포는 더욱 발전

하게 된다. 발전된 대포를 장착하고 

동양의 향신료를 찾아 나선 서양은 

대항해시대를 열게 되고 동서양의 

운명이 바뀌는 새로운 세상을 열게 

되었다.

대항해시대에는 아메리카의 옥

수수, 감자 등 여러 작물들이 유럽

에 소개된다. 특히, 생산성이 높았

던 감자재배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

프랑스에 확대가 되었다면 배고픔

에 지친 사람들에 의한 프랑스혁명

은 없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는 말

한다. 더불어 감자의 높은 생산성은 

땅에 얽매여 있던 농부들을 도시로 

나갈 수 있게 해주었고 이것은 산

업혁명의 또 다른 밑거름이 되었다. 

19세기 중반 이후 인구가 급성장하

면서 농업 생산량 증가가 관건이었

다. 1900년대 초 대기 중의 질소를 

고정하여 화학비료를 만드는 기술

이 ‘녹색혁명’을 이끌었다. 동물의 

배설물이 아닌 질소비료 개발이 없

었다면 지금 세계인구는 절반도 채 

되지 않았을 것이다. 그 이후 백신

을 비롯한 의료기술 개발로 인한 인

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산업혁명으

로 인한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는 또 

다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다. 이것

이 빙하기 이후 기후변화로 인하여 

일어난 지난 일 만년 동안의 과정 

이다.

기후변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

할 시점에 코로나가 찾아온 것은 거

시적 인류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

명 필연일 것이다. 시간이 많이 걸

리는 기존의 단백질 백신 대신에 

DNA 와 RNA 백신 기술이 코로

나 덕분에 더 빨리 상용화 될 수 있

었다. 온실가스가 만든 기후변화로 

인하여 자주 나타날 전염병에 신속

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패막을 우리

가 가진 셈이다. 또한 코로나는 우

리에게 비대면 생활방식을 깨닫게 

하였고, 인공지능과 함께 할 비대면 

생활방식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

으로 확대되어 우리는 여태껏 경험

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

가게 될 것이다. 인공지능과 IT 기

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활방식은 새

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것이다. 다가

올 그 새로운 문명은 유랑생활에서 

정착생활로 변화된 후 지난 1만년

에 걸친 생활의 변화보다도 더 빨리 

그리고 더 극적으로 인류의 삶을 변

화시켜 나갈 것이다.

인류문명을 이끈 기후변화

인류에 의해 데오신트가 옥수수로 변화된 과정. � (사진=김경수 교수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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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 문제를 빨리 

해결해야 할 시점에 

코로나가 찾아온 것은 

거시적 인류사적 관점에서 

본다면 분명 필연일 

것이다.


